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2월 24일(금)
총 2매

담당
부서 공공시설혁신담당관 담당자

∙재산관리팀장 박치훈 ☎440-2604
∙담당자 권단지 ☎440-2608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물가상승 극복위해 시유재산 임차료 감면 유지하기로 

- 코로나19, 물가상승 등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위해 … 4천개소 임대료 50~80% 감면 - 

인천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

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에도 그 전과 동일한 

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. 

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

터 2022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294억 원의 

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.

최근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들어서긴 했지만, 팬데믹 이후 경제충격과 

물가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지속될 우려

가 계속됨에 따라, 시는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

해 공공재산 임차인 4천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.

임대료 감면비율은 기본적으로 50%를 감면해 주고, 올해 매출이 코로

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50%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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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~30%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%까지 감면한

다.

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10억 원의 임대료 

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“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

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고 지역경기 침체 

여파를 막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.”며 “이번 조

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

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 

<시 공유재산 부평지하도상가>


